
컴맹도 만드는 나만의 웹사이트 

- 6 단계 전체 개요 - 

이 시리즈의 목표 

www.yinyangwuxing.org 같은 사이트를 컴퓨터 초보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

안내합니다. 마우스 클릭 순서 그대로 따라 하면, 자신의 도메인으로 열리는 실제 웹사이트를 갖게 

됩니다. 

완성 후 얻게 되는 것 

● 내 이름의 도메인 (예: mysite.org) — 후이즈에서 구입 

● 전 세계에 공개되는 실제 웹사이트 — Vercel 로 배포 

● 사이트 소스코드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저장소 — GitHub 

● 머릿속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개인 위키 — Obsidian 

● 작업물을 자동 백업하는 클라우드 — Google Drive 

● 한국어로 명령만 내리면 코드를 짜주는 AI 개발자 — Claude Code 

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

① 후이즈에서 도메인을 산다 → ② 구글 계정으로 Vercel 가입 → ③ GitHub 가입 → ④ 

Obsidian 으로 사이트 내용을 정리 → ⑤ Google Drive 로 자료 백업 → ⑥ Claude Code 에게 "이 

내용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줘"라고 시킨다. 

그러면 GitHub 에 코드가 올라가고, Vercel 이 자동으로 내 도메인에 사이트를 띄워줍니다. 

그다음부터는 Obsidian 에서 글만 쓰면 사이트가 저절로 업데이트됩니다. 

각 단계의 역할 

● 1 장 후이즈: 도메인(주소) 구입 — 인터넷에서 내 사이트를 찾을 이름표 



● 2 장 Vercel: 배포 플랫폼 — 사이트를 전 세계에 띄워주는 무료 호스팅 

● 3 장 GitHub: 코드 저장소 — 사이트 파일이 담기는 창고, Vercel 과 연동 

● 4 장 Obsidian: 노트 앱 — 사이트에 올릴 글을 마크다운으로 미리 정리 

● 5 장 Google Drive: 클라우드 저장소 — Obsidian 볼트를 자동 백업 

● 6 장 Claude Code: AI 개발자 — 한국어 명령으로 실제 사이트를 만들고 배포 

필요한 준비물 

● 컴퓨터 (윈도우 10/11 또는 맥. 이 문서는 윈도우 기준) 

● 인터넷 연결 

● 구글 계정 (Gmail) — 없으면 먼저 만드세요 

● 휴대폰 (본인 인증용) 

●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수단 (도메인 값 약 2 만 원 / 1 년) 

💡 팁: 책상 옆에 A4 종이 한 장 두세요.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, 비밀번호, 도메인 이름, 이메일 

주소를 그때그때 손으로 적어 두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는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짓는 것이 

안전합니다. 

예상 소요 시간과 비용 

전체 세팅에 처음이면 하루~이틀 정도 걸립니다. 이후 사이트 관리는 하루 10 분이면 충분합니다. 

● 후이즈 도메인 (.com/.org): 22,000 원 내외 / 1 년 

● Vercel Hobby: 0 원 (개인 사용 무료) 

● GitHub Free: 0 원 

● Obsidian: 0 원 (개인 사용 무료) 

● Google Drive 15GB: 0 원 (무료 기본 용량) 

● Claude 이용료: 무료 티어 또는 Pro 월 20 달러(약 27,000 원) 


